
LS니꼬동제련, 울산공장 또 “사고”
냉각타워서 화재 발생 … 5월10일 폭발사고 이어 안전 불감증 심각

LS니꼬동제련(대표 구자명)의 울산공장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.

5월22일 오후 2시11분경 LS니꼬동제련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소재 냉각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.

화재는 공장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냉각타워 상부

의 냉각팬을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.

울산소방본부는 “부상자는 없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”

고 말했다.

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

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.

LS니꼬동제련 울산공장에서는 5월13일 수증기 폭발사고

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허모씨가 2-3도의 화상을 입는 등

직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.

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울산공장과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협력기업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

에서 또 사고가 발생해 LS니꼬동제련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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